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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서 석유 대체연료 추출
부경대, 1톤으로 혼합알코올 143kg 생산 … 자동차 청정연료로

건조한 다시마에서 자동차의 청정연료로 쓸 수 있는 혼합알코올, 석유 대체연료로 쓸 수 있는 바이오오일

등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조류 바이오매스(녹색연료)의 그린에너지화 및 통합적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석유 대체연료 추출기술을 확보했다고 5월6일 발표했다.

부경대 우희철 교수팀은 2009년 6월부터 10개월간 4억8500만원을 들여 해조류 바이오매스에서 청정연료와

고부가가치 소재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조류에서 혼합알코올이나 바이오오일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은 세계 최초”라

며 “청정연료와 고부가가치 소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통합공정 기술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

다.

부경대 연구팀은 건조 다시마 1톤을 용매 추출해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 성분인 후코잔틴과 폴리페놀 추출

물 5㎏을 회수했고, 남은 고형물 975㎏을 미생물로 무산소 발효시켜 혼합유기산 233㎏을 생산했다.

유기산은 분리정제하면 화학원료로 쓸 수도 있고, 간단히 화학적 처리를 하면 에탄올(Ethanol)과 프로판올

(Propanol), 부탄올(Butanol) 등이 주성분인 혼합알코올로 전환돼 자동차의 청정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혼합유

기산 233㎏은 혼합알코올 143㎏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구팀은 또 혼합유기산을 얻고 남은 슬러지 230㎏을 급속 열분해시켜 바이오오일 81㎏을 얻었다.

해조류의 바이오오일은 목질계에서 얻은 것보다 가솔린이나 디젤과 유사한 구조의 탄화수소로 구성돼 화학

적 처리를 거쳐 석유 대체연료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가적으로 에너지원 또는 화학원료로 쓸 수 있는 탄소분말 83㎏과 바이오가스 60㎏도 얻을 수 있었으

며, 최종적으로 남은 물질을 분석한 결과 희귀금속인 리튬(3ｇ)과 우라늄(0.4ｇ) 등이 농축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조류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진행해 거대 해조류 10여종에 대해 구성

성분과 조성을 조사했고, 앞으로 해외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해조류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혼

합알코올이나 바이오오일 수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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